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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발음의 샤전적 처리 
-체언과 용언의 발음 변화에 대한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권인한 
올스때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사전에 발음 표시를 하는 목적은 표제어와 그에 관련된 음운론적 정 

보를 필요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언중들의 표준적인 언어생활에 이바지함 

은 물론 사전에 의거하여 관련 언어학적인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자나 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국어음운론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편찬하고자 하는 사 

전의 성격이나 편찬 목적에 맞추어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어사전들은 발음 표시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음운 정보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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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 사전들의 발음 표시 

를 검토한 논의들이1)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사전들의 발음 표시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음은 사실이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 

아 있는 듯하다. 발음 표시의 기준과 한계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발음 표 

시에 있어서의 체계성， 통일성 및 명확성을 기해야 하는 문제， 장단음의 처 

리를 둘러싼 문제， 표제항 중심의 발음 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체언과 용언 

의 발음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어학자와 사전 편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 

아있는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r표준국어대사전，J (앞으로 ‘새 사전’으 

로 줄임)의 편찬 사업은 기존의 국어사전들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전반적 

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준 발음의 사전 

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사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오띨 

제시한 바 있다'，2) 당시 필자는 주로 발음 부분의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 

1)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현복(1987) ， 남기심(1987) ， 이병근(1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병근(1989)에서는 기존 사전들의 발음 표시의 기준과 실체에 대한 검토 

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함으로써 이 방면의 좋은 길갑이가 되고 

있다. 

2) 이것이 공간(公귀U)된 것은 <r종합국어대사전』 집필 지침)(1994， 3" 국립국어연구 

원 사전연찬실)의 “ V, 발음” 부분이며， 이 지침을 교열 작업에 맞추어 내용을 보 

완한 것은 〈통합 교열 지침)(1997. 10.,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실)의 “ #2A 발 

음”과 “ #3. 활용 정보" 부분이다. 전자의 주요한 내용은 정호성 (1995)에 소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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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바 있는데，3)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기존 사전에 제시된 발음 표시의 

문제점과 새 사전의 발음 처리 방향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봄으 

로써 필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다만， 독자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 . .J!..자 하는 것은 지면상의 제약으로 발음 표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틀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나 용언 활용시의 발음 변화에 대 

한 처리 문제이다.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다시금 강조하여 

도 지나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의 문제들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 

토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세 논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존 사전들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바로 표제항 중심으로 발음 

표시가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발화나 문장 속에서 후행 요소와 

결합할 때의 발음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착어적 

인 성격이 강한 국어의 경우， 실제 발화나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용언이 표 

어 있기도 하다. 

3) 당시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졸고(1995)에 개략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거기에 

소개된 바와 같이 집필 지칩을 연구원에서 작성한 후 원내 • 외 인사들께 의뢰하 

여 몇 차례의 검토를 거친 바 있으므로 어느 정도 국어학계의 추인을 받은 것이 
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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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항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나 대개는 체언은 조사와， 용언은 활용어미와 결 

합하여 쓰이는 일이 많다. 이 경우 다양한 발음 변화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 

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나， 기존의 사전들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1 체언과 조사의 철합형에셔의 발읍 변화 

2.1.1. 기존 샤전의 문쩨첨 검토 

기존 사전들4)의 대부분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의 발음 변화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사전 중에서 〈북한>. <정문연>. <코스 

모스〉 사전에서만 이에 대한 발음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점 

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ï 흙[혹(흘기)J. 값[갑(갑시)] <북한〉 

1..- . 값[갑]-이[갑써].-도[갑또/갑뚜].-만[감만]5) <정문연〉 

4)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사전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r국어대사젤(1~1. 

서울 : 금성출판사). r우리말큰사전J (1992， 서울 : 어문각). r조선말대사젠 (1992, 

병양 : 사회과학출판사). r한국어표준발음사전J (1984.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rCOSMOS 朝和離典~ (1989. 東京 : 白水社) 등이다. 최근에 『국어대사전(수 

정 • 증보 제2판) J (1없& 서울 : 민중서림)도 나온 바 있으나， 발음 표시는 1981년 
간행의 수정 • 증보판과 거의 동일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사전 

들을 앞으로 필요에 따라 각각 〈금성>. <학회>. <북한>. <정문연>. <코스모스〉 사 

전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5) 실제 사전의 내용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조사와의 결합형뿐만 아니라 파생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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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날J -이[나리J ， -로[날로]6) 

책[책 J -이[채기]， -만[챙만] 

옷[옴] -은[오슨].-이[오시]， -만[온만] 

〈코스모스〉 

낮[남] -은[나즌(홈)/나슨(話)]7) ， _이[나지(홈)/나시(話)]， -에 

[나제].-만[난만] 

(1, )은 〈북한〉 사전에서 겹받침을 가진 체언에 한하여 주격조사 ‘-이’와 

결합할 때의 발음을 단독형의 발음 표시 뒤에 덧불인 방식인데，8) 겹받침을 

가진 체언에 한정된 처리라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처리는 아니다 .. (1 L)은 

기술적인 발음 사전의 성격을 지닌 〈정문연〉 사전의 처리 방식이다~ <북한〉 

사전에 비하여 조사‘-이. 도、 -만’ 등과결합할때의 체언의 발음 변화를표 

시함으로써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 준다. 다만 체언 표제항마다 특수조 

사 ‘-도’와의 결합형을 보인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뒤에서 볼 것처럼 

체언이 ‘-도’와 결합할 때에는 실제적인 발음 변화를 보이는 예가 없이 표제 

항의 발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발음을 일일이 보인다는 것은 사전 면찬상 

등이 첨가될 때의 발음 변화도 한 표제어 아래에 함께 제시되어 있고 각 발음 표 

시 뒤에는 국제음성자모(I.P.A)를 이용한 발음 표시도 병기(뺨記)되어 었으나 

(예 : 갑[~aþ]). 편의상 위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6) 실제 사전에는 국제음성자모와 가타카나를 이용한 발음 표시가 병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한글 자모로 수정 •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7) <홈〉는 문어체의 발음， <話〉는 대화체의 발음에 대한 약호이다. 이러한 구별은 표 

준 발음법에서 인정되지는 않으나， 중부 방언의 실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8) 이러한 처리 방식은 r현대조선말사전(제2판)J (1981 ， 명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 

사)에서 시작된 듯하다 r조선말사전J (1960-2. 명양 : 과학원출판사)에는 아직 
이러한 처리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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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조사 ‘-도’의 

발음이 [-도/두]로 변이됨을 보이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다시 일반적으로 [-의/에]의 발음 변화가 나타나는 관형격조사 ‘-의·의 발음 

을 보이지 않은 것과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체언 

자체의 발음 변화라기보다는 결합되는 조사의 발음 변화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의 항목이나 일러두기에서 설명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1 t:.) 

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대역사전의 성격을 지니는 〈코스모스〉 사전의 처 

리 방식이다. 이 사전에서는 체언 어간말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조사 ‘-은， -

이， -에， -만， -로’ 등과 결합할 때의 발음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 

온 사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발음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아마도 가 

장 친절한 발음 표시를 한 사전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사전 

에는 위에서 보듯이 ‘날이떠ri]. 날로[nallo]. 책이[맘행]. 옷이 [oji]. 낮에 

[na~]’ 등과 같이 자음의 변이음적 변화까지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9) 

이러한 방식의 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모든 사전에 

다 이런 방식의 발음 표시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남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발음 표시의 친절함과 사전 편찬의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 

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사전 편찬 과정에서의 큰 고민거리의 하나 

가 되는데， 사전의 크기가 커질수록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은 편찬자에게 상당 

한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사전의 발음 표시가 지니는 

친절함에 대하여 문제 삼을 바 못되지만， 이러한 처리를 대사전의 편찬에까 

9) 이 사전의 발음 표시의 특정에 대해서는 간노 히로오미 (1992)를 참조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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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 기존 사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자면 사전 편찬에 있어서 

의 경제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중복 또는 낭비됨이 없이 체언의 발음 변화 

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1.2. 발읍 변화의 양상 

먼저 몇 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체언들이 조사와 결합할 때의 발음 변화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10) 

(2) -, 법‘[밥] : 밥이[바비]. 밥을[뱀]. 밥에[뻐]. 밥도[밥또]. 밥앞많멜 

L. 꽃[꽁] : 꽃이[꼬치1. 꽃을[꼬출1. 꽃에[꼬체1. 꽃도[꽁또]. 풍앞많돼 

L ’. 1:::[디금J : ~이f디그시1. 1:::음[디그슴1. 1:::에「디그세 1. 1:::도[디금또]. 

드맡떠표앞l 

1:::. 닭[닥] : 탑에답71 1. 달음f당금1. 닭에「답게1. 닭도[닥또]. 활앞[요뾰 

è. 넋[넉J : 넋이r넉씨1. 넋음f넉씀1. 넋에「넉째1. 넋도[녁또]. 펴맡법갚l 

o 밭[받] : 방이「바치1. 받을[바틀1 받에[바태1. 밭도[받또J. 밭묘표밭앞l 

(2ï)은 튜수조사 ‘-만·과 결합할 때에만 비음동화(훌훌同化) 현상이 일 

어남으로써 쭉제어의 발음 표시와 달라지는 예이다. 모음으호 시작되는 조 

10) 아래에서는 체언의 발음 변화를 보이는 데에 꼭 필요한 조사들만을 대상으로 예 

시하기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사는 ‘-이.올-에.도，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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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결합할 때에는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고 방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1 님 A/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2L-è)은 특수조사 ‘-만’과 결합할 때에만 비음동화 현상이 일어남은 

(2，)의 예와 같으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할 때의 발음이 방언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다~ (2L)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 

할 때 일부 방언에서 마찰음화나 유추 변화11)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7. ;;:. 

견 쿄/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 “짖이[저시J. 젖을[저슬J. 

젖에[저세]//꽃이[꼬시]， 꽃을[꼬슬]， 꽃에[꼬세~꼬테]//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부엌에[부어게]//무릎이[무르비J ， 무릎을[무르블J. 무릎에 

[무르베]" 등. (2L’)는 이와는 달리 마찰음화나 유추 변화가 일어난 발음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이다. ‘디곧， 지윷， 치윷， 키을， 

피융， 히융’ 등 한글 자모의 이름이 여기에 속한다'. (2t:)은 모음으로 시작되 

는 조사와 결합할 때 일부 방언에서 자음군단순화가 후행 받침 쪽으로 실현 

되는 경우이다'. /리 æ/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여기에 속한다'. (예) “닭이[다 

기J. 닭을[다글]， 닮에[다게]//삶이[새미J. 삶을[새블]， 삶에[새메]" 등. 

(2è)은 이와는 반대로 일부 방언에서 자음군단순화가 선행 받침 쪽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lA 래 llA/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여기에 속한다. “넋이 

11) 전자는 체언 어간말의 /:7.. ji:_ E/이 마찰음인 /^/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후자 

는 체언 어간말의 /구 고/이 자음 또는 휴지 앞의 이형태 쪽으로 어간 단일화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 결과 모음 앞에서도 각각 h t:J/의 약화된 발음으 

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곽충구(1984) ， 배주채 (1989) 등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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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기 J. 넋을[너글J. 넋에[너게]μ여넓이[여더리J. 여닮을[여더를J. 여닮에 

[여더레]ν값이[가비J. 값을[가블J. 값에[가베]" 등. 

(2미은 특수조사 ‘-만’과 결합할 때의 비음동화 현상뿐만 아니라 주격조 

사 ‘-이’와 결합할 때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표제어의 발음 표시 

와 달라지는 예이다. 또한 방언에 따라 (2니에 준하는 마찰음화가 실현되 

기도 한다~ (예) “밭이[바시 J. 밭을[바슬~바출J. 밭에[바세] 등. 

2.13. 처리 방안 

이상의 체언의 발음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체언의 경우 표제어에 대한 

발음 표시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발음과 달리 실현되거나 방언적인 차이에 

의하여 달리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조사와의 결합형에도 발음 표시가 있어 

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처리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가 가능 

해보인다. 

첫째는 이병근(1989 : 302-7)에서 제안된 것으로 체언 중심의 곡용표를 

작성하여 분류한 다음 사전의 부록으로 실으면서 해당 표제항에 그 분류번 

호를 명시하여 주는 방안이다. 둘째는 〈코스모스〉 사전이나 새 사전의 집필 

지침에서 시도된 것으로 체언의 발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별도의 발음란을 

설정하고 여기에 직접 조사와의 결합형과 그 발음 변화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나름대로의 장 • 단점을 지니는 것으호 보이나， 전자의 

경우 사전 편찬자에게는 체언 곡용표를 정밀하게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분류도 체계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사전 이용자에게는 표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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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일일이 부록을 참조하여 발음 변화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전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후자의 방안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자의 방안을 앞에서 검토된 각 유형의 체언들에 적용 

시키면， “<D/-, l:l ^/으로 끝나는 체언들걱 조사 ‘-만’과 결합시의 발음 변 

화를 표시，@/(7. ’i 경 표) (려 i!II) ("1A 해 없)/으로 끝나는 체언들걱조 

사 ‘-이， -만’과 결합시의 발음 변화를 표시， @/E/으로 끝나는 체언=> 조사 

‘-이， -을， -만’과 결합시의 발음 변화를 표시，@기타=> 무표시”로 처리될 것 

이다. 이는 새 사전의 처리 방안과 일치하는데， 이것을 (2)의 예들에 적용하 

여 보이면 다음과같다. 

(Z) '. 밥團 〔밥만[밤-]) 

L . 꽃[꼼]團 〔꽃이[꼬치]， 꽃만[꽁만]) 

L ’. c[디금]團 (c이[디그시]， c만[디근만]) 

c . 닭[닥]團 〔닭이[달기]. 닭만[당만]) 

è. 넋[넉]團 〔넋이[넉씨]. 넋만[녕만]) 

O. 밭[받]團 〔밭이[바치]. 받을[바틀]. 밭만[반만]) 

2.2. 용언 활용장의 발음 변화 

2.2.l. 기존 사전의 문재첨 검토 

기존 사전들 중에서는 〈정문연)， <코스모스〉 사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 

전들에 용언 활용상의 발음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두 사전의 처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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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 남댄님:따] (-.과님:꼬/님:꾸]， -.지[냥쩌]， -애나매나머]) <정문연〉 

걷다[걷:따]( (r:변)) (-고[걷:꼬J캉꾸]， -는[건;는J. 걸어[거러]) 

L. 가다[가다]. C가{가]) <코스모스〉 

심대심:따J. (심어[시머]) 

알대알:다]， (알애아라]， 아는[애는]) 

짓다[장따]， (지어[지어/저:( (話)) ], 지은[지은/진:( (話))J. 짓는[깐 

는]) 

입다{입따]， (입어[이버]， 입는[임는]) 

좁다[좁따]， (좁아{조바J. 좁네[좀네]) 

덤대덤:따]， (더워[더워J. 더윈더운]， 덤네[텀:네]) 

읽다[익따]， (원어[일거]， 원는[영는]， 읽고[일꼬]) 

위에 소개된 두 사전의 처리 방식은 외견상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 

서는 활용상의 발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발음란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에 

서 바랍직한 처리의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는 

다소의 문제정을 내포하고 있다， (3 -，)의 〈정문연〉 사전의 처리는 표제항의 

발음과 차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12) 어미 ‘-고，지’와 결합할 때의 발음까 

지 보임으로써 체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경제적인 발음 표시의 문제점이 

12) 여기서 거의 없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읽다f익따]， 읽고[일꼬]’와 갇은 예외가 있 
기 때문이다:/련 해/으로 묻나는 용언들의 경우는 '_고、 -지’와 결합할 때의 발 

음 표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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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미 ‘-고’의 발음이 [-고/구]로 변이됨을 보이는 것도 2.1.1.에서 지적 

한 조사 ‘-도’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 (3L )의 

〈코스모스〉 사전의 처리는 있어야 할 정보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알다， 멀다’의 경우 ‘아요 머오’와 같이 표면상 모음으로 시작되면서도 /2./ 

탈락이 실현되는 경우를 보이지 않았고， ‘원다’의 경우 ‘읽고[일꼬T와 혼동 

되기 쉬운 ‘읽지[익찌]’의 발음을 보이지 않는 등 체언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2.2. 발음 변화의 양상 

용언이 활용어미와 결합할 때의 발음 변화는 체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음소적인 발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음장의 변화까지 

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발음 변화를 분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2.2.1. 음소적인 벌음의 변화 

용언 활용시에 나타나는 음소적인 발음 변화의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 

다13) 

13) 여기에서도 용언의 발음 변화를 보이는 데에 꼭 필요한 어미들만을 대상으로 예 
시하기로 한다. 다만， 모든 용언에 ‘-어， -으니’의 활용형을 보이는 것은 새 사전 

에서 용언의 활용 정보를 두 어미의 활용형으로 대표하여 제시한다고 한 지칩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국어 용언 활용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최현배 

(1983) , 고영근 · 남기심 (1987)의 논의를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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Î. 먹대먹따]圖 : 먹어， 먹으니， 먹고[먹꼬]. 먹지[먹찌]. 보늪댐늪l (4) 

「’. 작다[직:따]團 : 작애재개， 작으니[자그니]. 작고[작꼬]. 작지[직: 

쩌]. 작은[자근]. 갚봐L잖낸J 

L. 곱다{곱:따]뼈 : 쿄앞모조닌， 곱고[곱꼬]. 곱지[곱찌]. 고운. 공네f곧: 

뽀
 

t:. 묻다{얻;따]固 : 툴어f무러1 물으니[무르니1. 묻고[묻:꼬]. 묻지[묻:찌]. 

물늪많늘l 

2.. 긋다f금:따]圖 : 극언L곡응닌， 긋고[금:꼬J. 긋지[공쩨]. 효늪l뀔늪J 

D. 밀다{말따]圖 : 밀어， 봐닌. 밀고[밀:고]. 밀지[밀:지J. 미판미:틴. 미오 

떠옥l 

1:1 놓다{노타]힘 : 놓아{노아](놔f놔: 1), 놓으니[노으니1. 놓고[노코J. 놓 

지[노치J. 놓는[논논1 놓소[노쏘] 

님’. 많.q.r만:타]團 : 많얘 0):나1. 많으니fo):느니1. 많고[만코J. 많지[만: 

치J. 많네[만네1. 많소「만쏘1 

λ. 읽다f익따]圖 : 읽어. 읽으니， 읽고[일꼬1 임지f 익찌1. 얽는「잇논1 

。 넓다{널따]團 : 넓어， 넓으니， 넓고「널꼬1. 넓지[널찍1. 넓유. 넓네「넘레1 

。〔 밟다{법:따]힘 : 밟아 밟으니， 밟고「밥꼬1. 밟지[밤쩨1. 밟틴밥:는] 

(4,. '’)는 /L/계 어미 앞에서 어간말 받침의 비음통화가 일어나는 동 

사와 형용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관형형 어미만으로는 형용사의 비음동화 

를 반영할 길이 없으므로 종결어미 ‘-네’를 보충한 것이 새 사전 집필 지침 

과 달라진 점이다}4) /(, 끼) (님 없) (c ^ λ1.. Ã -* E.)/으로 끝나는 용 

14) 종결어미 '_네’를 보충한 것은 〈코스모스〉 사전의 처리를 참조한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집필 지칭에는 ‘없다’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용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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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단， 불규칙용언들은 제외). (예) ‘깎는[깡는]// 입 

는[임는]， 없는[엄:는]// 얻는[언:는]， 웃는[운는]， 있는[인는]， 잊는[인는]， 

쫓는[존는]， 붙는[분는]’ 등. 

(4L-2.)은 불규칙용언의 대표적인 예들로서 /L/계 어미 앞에서의 비 

음동화와 함께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말 받침 /님， c， ^/이 각각 /우(또는 

W) , 2., Ø(零)/으로 교체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읍장의 변화도 뒤따르나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40)은 l2./로 끝나는 용언들로서 /L/계 어미와 문어체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 ‘-오’ 앞에서 어간말 받침 /2./이 탈락히는 경우이다~ (4 1:1, 님’)는 

/승 l효 굶/으로 끝나는 용언들로서 모음어미 앞에서 /승/이 탈락할 뿐만 아 

니라， 어미 ‘-소’와 결합할 때는 /^/을 경음화시키는 경우이다. 또한 /효/으 

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L/계 어미 앞에서 [효→(c→)L]의 비음동화도 

일어나는데， /\송 찮/으로 끝나는 용언들은 이 경우에 /효/이 탈락하는 차이 

를 보인다 .. (예) ‘많네[만:네]， 싫네[실레]’ 등. 

(4^-o’)는 겹받침을 가진 용언들로서 자음군단순화와 비음동화가 실 

현되는 대표적인 예들인데， 자음군단순화에는 방언적인 차이도 나타나는 경 

우이다~ (4λ)은 /리/으로 끝냐는 용언이 /，/계 어미 앞에서는 /2./로 자 

음군단순화가 일어나고 나머지 자음어미 앞에서는 /，/으로 자음군단순화 

음동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종결어미 ‘-네’의 활용을 통하여 보완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동^}. 형용사 모두 ._네’의 활용을 보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빈도상 ‘-네’ 활용보다는 ‘-는’ 활용이 높다는 점에서 동사의 ‘-는· 활 

용은 그대로 두고 형용써l 대해서만 ‘-네’ 활용을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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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남으로써 /1-/계 어미 앞에서는 [.→。]의 비음동화가 실현되는 경 

우이다" /æ 라/으호 끝나는 용언들도 이 유형에 속하나;/./계 어미 앞에 

서의 변동은 없다~ (예) ‘젊고[점:꼬J. 젊네[점:네J// 옮고[읍꼬]. 옮는[음 

는]’ 등. 또한 이들은 방언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 ，원지[일지 J . 읽 

는[일른J// 율고[을꼬]. 옮는[을른]’ 등， (4 。’ 。’)는 /해/으로 끝나는 용언 

들인데， 방언에 따른 자음군단순화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4시의 예 

들과 함께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4이은 자음어미 앞에서 

겹받침 중 선행 받침으로 자음군단순화가 실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발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æ/으로 끝나는 용언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 

(예) ‘활고[할꼬J. 활지[할지J. 활는[할른]’ 등， (40’)는 ‘밟다’의 경우인데， 

(40 )과 통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음어미 앞에서 후행 받침으로 자음 

군단순화가 실현되는 예외가 된다. 일부 방언에서는 (40')의 활용을 (4이 

과 동일하게 실현시키기도 한다" (예) ‘밟고[말꼬J. 밟지[벌:찌 J. 밟는[벌: 

른]’ 등. 

2.2.2.2. 읍장의 변화 

용언 활용상의 음장의 변화는 장모음화와 단모음화의 두 유형으로 구별 

된다. 

(5) ï , 주다{휠 : 주어(렴댐피). 주니， 주교 주지， 주는 

「’. 오디휩 : 완. 오니， 오고， 오지， 오는， 오네， 옹넌란 

f 가다{휠 : 간， 가니. 가고 가지， 가는， 가네， 간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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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안다[안:따]힘 : 안아「아나1. 아으니「아느니1， 안고[안:꼬J， 안지[안:찌 J ， 

안는[안:는]. 오얻응 

L ’. 되대되:다/돼:다]團 : 되어「되어/훼여l(돼「돼:1) ， 되니「되:니/혜:니1. 되 

고[되:고j혜:고]. 되지[되:지/돼:지]. 되네[되:네/돼;네]. 

되오[되:오/훼:오1 

L". 끌다[끌다]힘 : 끌어 f끄;러1. 끄니[끄;니1. 끌고[끌:고J， 끌지[끌꺼J. 끄 

는[끄:는J ， 표오L핀응l 

(5，)은 장모음화" (5니은 단모음헬II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5，)은 단모음을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간에 어미 ‘-아/어’(또는 ‘-아/어’ 

로 시작되는 어미， 이하 ‘-어’로 대표함)가 결합되는 경우 다시 그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축약될 때에 장모음화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 

로는 ‘하여-빼[해:J. 개어→개[개:J. 베어→베[베:J. 보아→봐[봐]， 되어→돼 

[돼:]， 놓아→놔[놔]’ 등이 있다" (5키 ，")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모음축약 

이나 모음탈락이 필수적이고 장모음화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 ‘*오 

아→와， *지어→져[저J.*찌어-→쩌[쩌]， *치어→쳐[처]//*가이→개 *서어→ 

서， *켜어→켜’ 등. 또한 예로 든 ‘오다， 가다’의 경우에는 명령형에서 ‘-너라， 

-거라’와 같이 특수 활용형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5L)은 장모음을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간이 모음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단모음화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앞의 (4L- 2.)에 예시한 불규칙용언들도 

이와 같은 단모음화를 실현시킨다" (5L')는 단모음화의 실현 양상은 (5L) 

에 준하나， 어미 ‘-어’와 결합하여 두 음절이 축약되는 경우에 (5，)에 준하 

는 장모음화가 실현되는 한편， 어미 .오’와 결합할 때에는 모음어미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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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단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다015) 끝으로 (5L")는 단모음화 

에 대한 예외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는 ‘끌다[끌:다]-꿀어[끄;러J. 짧다 

[떨:따]-짧어[떨:버]， 멀다[멀:다]-멀어[머:러]， 별다[벌:다]-벌어[버:러J. 

쩔다[썰:다]-썰어[써:러J. 얻다[얻:따]-얻어[어:더]， 없다[업:따]-없어[업: 

써J. 짧다[열:따]-앓어[열:버J. 웃다[울:따]-웃어[윈서]，16) 작다[작:따]­

작아[Àr.7H 적다f적:따]-적어[저:거]’ 등이 있다. 

2.2.3. 처려 방안 

이상에서 고찰한 용언 활용시의 발음 변화를 고려할 때， 체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언 활용상의 발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별도의 발음란을 설정 

하고 여기에 직접 활용형과 그 발음 변화의 내용을 보이는 방안이 좋을 것 

이다. 

다만， 용언의 경우는 발음 변화를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기본적인 활용형 

까지도 제시해야 한다는 }.}실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사전들에서 

‘곱:다[-따] 團(닙불)(고우니， 고와)， 살:다 훤(~불) <사니， 사오)(이상 〈금 

성〉 사전의 예)’ 등과 같이 일부 불규칙용언들에 한해서 활용형을 제시하던 

15) 새 사전의 집필 지침에는 어미 ‘-오’와의 결합형을 제시하는 경우로 장모음을 가 
진 단음절 용언 어간이 /2./로 끝나는 예만 들었으나， 여기에서 보듯이 장모음 

을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예도 단모음화의 예외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오’와의 결합형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6) 이 예는.화자에 따라 .웃어[우서J. 웃으니[우스니]’와 같이 단모음화가 실현되기 

도 한다. 여기에서는 국어연구소(l988b : 55)의 설명에 따라 장모음을 유지하는 

예로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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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지양하여， ‘(1:3불). (여불)’ 등과 같은 활용 약호를 없애는 대신 모든 

용언의 활용형에 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 자음어미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 

활용형을 제시함으호써 활용 약호를 줄임과 동시에 불규칙용언들만을 특별 

대우하던 모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음어미 앞에서의 발음 

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표제항의 발음과 일치하므로 기본 활용 

형은 새 사전의 처리 방안과 같이 모음어미의 대표로서 ‘-어’， 매개모음어미 

의 대표로서 ‘-으니’의 활용형을 보이면 될 것이다. 

요컨대 모든 용언에 ‘-어.으니’의 기본 활용형을 제시하되， 발음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나 방언적인 차이로 인해 정확한 표준 발음을 보일 필요가 있 

는 경우， 활용 양상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어미와의 결합형을 제시한 뒤에 

여기에 직접 발음 표시를 하는 방안이 최선의 선태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4). (5)에 제시된 예들 외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제시되는 활용형의 종류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밑줄 친 곳은 집필 

지침과 달라진 부분임) . 

(6) 끼. ‘-어-으니’ 활용형이 제시되는 경우 

주다·圖 〔주어(줘[줘:])， 주니〕 

하다{휠 〔하여(해[해:]). 하니〕 

가지다{휠 〔가지어[--어/여](가져[-저]). 가지니〕 

안다[안:따]훤 〔안아 안으니〕 

L. ‘-어，으니，오’ 활용형이 제시되는 경우 

밀다[밀:다]힘 〔밀어. 미니， 미오[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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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다[끌:다]힘 〔끌어[끄;러]， 끄니[끄;니J. 끄오[끄;오]) 

되대되:다쩨:다]團 〔되어[되어/혜여](돼[돼:])， 되니[되:니/혜:니J. 

되오r되:오/훼:오11 

t:. ‘-어_으니 _는(동사)!퍼K혈쏘H’ 활용형이 제시되는 경우 

먹다{화먹따] (먹어. 먹으니. 먹는[멍는]) 

작다團작:따] (작애재가]， 작으니[자그니]， 갚뾰짚냄끄 

곱다{훨[곱따] (고와， 고우니， 효봐I풀넨끄 

없다團[업:따] (없어[업:써]， 없으니[업:쓰니]， 없는[엄:는] 

묻대화얻;따] C물어， 물으니. 묻는[문:는]) 

긋다{훨긍따] C그어， 그으니， 긋는[관는]) 

같다{화갇따] (같아 같으니， 갚낸딩낸끄 

2.. '_어，으니는(동새/콰옆쏘ll， _소’ 활용형이 제시되는 경우 

놓다{훨노타] (놓앤노애(놔[놔:])， 놓으니바으니]， 놓는댄는J. 놓 

소[노쏘]) 

많다團만타] (많애매나]， 많으니[마느니J. 많펴묘렌]， 많소[만 

쏘]) 

D ‘-어으니고、 -지는(동사)/콰냄휠ll' 휠용형이 제시되는 경우 

읽다{훨익따] (읽어， 원으니， 읽고[일꼬]， 읽지[익쩌J. 읽는[영는]) 

굶다{훨궁따] (굶어， 굶으니， 굶고[굽꼬]， 굶지[굳쩌]， 굶는[굽는]) 

넓대화널따] (넓어， 넓으니， 넓고[널꼬]， 넓지[널찌J. 넓넨않렌끄 

밟다圖밥:따] (밟아 밟으니， 밟고[법:꼬]， 밟지[밥:쩌J. 밟는[밤:는]) 

활다團할따] (활악 활으니， 활고[할꼬]， 활지[할찌J. 활는[할른]) 

옮디휩[읍따] (옳어. 옮으니， 옳고[읍꼬J. 옳지[읍찌J. 옳는[음는]) 

님._어.으니’ 활용형과 특수 활용형이 제시되는 경우 

가다훤 〔개 가니，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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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훤 〔와， 오니， 오너라〕 

3 

지금까지 필자는 체언과 용언이 조사와 활용어미와 결합할 때의 발음 변 

화에 대한 국어사전에서의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사전들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제 체언과 용언의 발음 변화 양상을 살핍으로써 

그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 사전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만족할 만한 것 

이 되지 못함을보았다. 그리하여 체언과용언의 발음변화를제대로보이기 

위해서는표제항의 발음표시란외에 별도의 발음란을두고 여기에 음소적 

인 발음 변화나 음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또는 용언의 

활용형을 제시한 후에 여기에 직접 발음 표시를 하는 방식의 처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처 

리 방안은 전체적으로 새 사전의 집필 지침과도 일치하는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용언 활용형의 발음 변화를 처리뼈 있어서 @어간말음이 ̂l음 

인 형용사의 경우 비음동화 등의 발음 변화를 보이기 위하여 어미 ._네’와의 

결합형(예 : ‘작네[장네]， 곱네[곰:네]， 많네[만:네]， 넓네[널레]’ 등)을 추가 

할 필요가 있고，@장모음을 가진 단음절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단모음화에 대한 예외를 보이기 위하여 어미 ‘-오’와의 결합형(예 : ‘되오[되: 

오J혜:오]， 호오[호;오]’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새 사전의 처리 

방안에 대한 약간의 보완도 꾀해 보았다. 새 사전의 출간을 얼마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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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시점이라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을 간곡히 제언하는 바 

이다. 이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새 사전의 집필 지침이나 교열 지침에 맞 

추어 발음 처리 작업을 진행한다면 기존 사전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로 진전 

된 모습의 발음 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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